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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삼 차 신 경 통 ( t r i g e m ina l  n e u r a l g i a ,  t i c 

douloureux)은 중증의 신경학적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신경질환으로 갑작스럽고 산발적이며, 타

는 듯, 또는 찌르는 듯한, 전기쇼크와 같은 통증형

태를 띠며, 잠시 동안 지속된다. 통증은 대개 얼굴

의 한쪽에서 발생하지만, 양쪽에서 발생할 경우라

도 동시에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삼차신경통

은 다섯째뇌신경인 삼차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이 신

경의 자극이나 손상으로 인해 붕괴될 때 발생한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혈관이 삼차신경뿌리를 압박하여 신경 주위의 보호

코팅 즉, 신경말이집(myelin sheath)을 손상시킬 때 

발생한다고 추정된다1-4).

삼차신경통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5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삼차신경통과 관련된 이환율에 관

한 역학적 자료는 드물거나 제한적이다. 역학자료

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진

단된 삼차신경통의 발병률은 미국 미네소타 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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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통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알

려져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나라 삼차신경통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드물거나 제한적이다. 또한 급

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삼

차신경통의 발생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서 삼차신경통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별, 성별 유병률을 분석하고, 다른 나

라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삼차신경통의 전체 평생 유병률은 0.15%이고, 남성보다 여성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50세 이상 여성의 환자수는 2010년보다 2017년에 25% 이상 증가하였다. 연령 구

간별 환자수 추이는 나이가 듦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50세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여성 55-59세 구간에서 가장 많은 환자수를 보이며, 75-79세 구간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0.273%)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화가 가속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삼차신경통에 의한 부작용과 사

회,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하여 적절한 치료방법과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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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터의 경우 10만 명당 4.3건, 네덜란드의 경우 

10만 명당 약 28.9건으로 다양하다5,6). 18세에서 65

세 사이의 삼차신경통의 전체 평생 유병률(total 

lifetime prevalence)은 노르웨이의 0.1%에서 독일

의 0.3%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7,8). 비록 이 질환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으로 유발

된 쇠약은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삼차신경통 환자는 머리를 조금이라도 움직

이거나, 말하기, 미소 짓기, 씹기, 면도 및 삼키기 등

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위생 상태의 저하, 체중 감소 및 우울증 등

을 겪게 된다9-11).

우리나라에서 삼차신경통에 대한 역학연구는 다

소 부족한 상태이다. 비록 한국의 신경병성 동통 환

자에 대한 역학 및 치료 양태 연구에서 삼차신경통

을 포함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 포진후 신경통, 비

정형 안면통, 설인신경통, 비정형 치통, 설통 등 모

두 7가지 신경병성 동통을 조사한 우수한 연구들
12,13)이 있으나, 이 연구들이 다루는 질병들은 그 연

구목적에 따라 광범위하고, 이미 십 수 년 전의 자

료이다. 급속한 노령화 및 늘어난 수명으로 인한 노

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삼차신경통의 발생비

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삼차신경

통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전

산화된 환자의 기록을 추적 조사하여 국내 삼차신

경통 환자의 유병률을 성별과 나이에 따라 분석하

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삼차신경통의 위험요

인, 과거동향 및 증가추세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역학예측과 연령 및 성별로 분류된 삼차

신경통의 전체 유병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

한 연구결과는 국내 삼차신경통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방향,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건강보

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

스템(Healthcare Bigdata Hub; http://opendata.

hira.or.kr)에 등록된 국내 보험대상 환자 중에서 한

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근거로 한 보험청구용 상

병코드에 있는 삼차신경의 장애(G50); 삼차신경통

(G50.0 trigeminal neuralgia, TN)으로 분류된 환자

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삼차신경통의 유병률

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

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의 인구

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항목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삼차신경통 환

자의 수, 성별 및 연령5세 구간별 환자수, 이들 환자

수의 전체인구 대비 유병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문헌고찰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역학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각 분석 항목별 빈도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SAS(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 way ANOVA test

를 시행하였으며, 유의성 기준은 모두 p < 0.05로 

하였다.

결과
한국인 삼차신경통 환자의 성별과 연령5세 구간

별 분포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하였으며, 

그중 분석기간의 처음과 끝, 두 해의 결과를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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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and sex specific incidence rates for trigeminal neuralgia patients in Korea

Age
2010 2017

Male (%)* Female (%) total (%) Male (%) Female (%) total (%)
under 20 371 0.006 559 0.008 930 0.008 296 0.006 549 0.012 845 0.009

20-24 287 0.018 586 0.029 873 0.035 396 0.021 671 0.041 1,067 0.030
25-29 637 0.035 1,050 0.048 1,687 0.046 600 0.033 1,024 0.064 1,624 0.048
30-34 731 0.039 1,254 0.054 1,985 0.060 862 0.048 1,357 0.083 2,219 0.064
35-39 949 0.046 1,890 0.069 2,839 0.074 1,118 0.053 1,925 0.098 3,043 0.075
40-44 1,200 0.058 2,252 0.084 3,452 0.087 1,253 0.061 2,337 0.118 3,590 0.089
45-49 1,282 0.063 2,920 0.103 4,202 0.112 1,473 0.064 3,090 0.138 4,563 0.101
50-54 1,411 0.075 3,515 0.130 4,926 0.141 1,608 0.077 3,734 0.183 5,342 0.130
55-59 1,316 0.097 2,982 0.155 4,298 0.240 1,909 0.090 4,739 0.222 6,648 0.156
60-64 1,238 0.117 2,740 0.182 3,978 0.274 1,800 0.113 4,181 0.253 5,981 0.184
65-69 1,516 0.182 3,138 0.257 4,654 0.288 1,663 0.149 3,553 0.296 5,216 0.225
70-74 1,334 0.198 2,851 0.267 4,185 0.302 1,551 0.193 3,185 0.334 4,736 0.270
75-79 883 0.215 2,013 0.267 2,896 0.388 1,265 0.197 2,945 0.327 4,210 0.273

over 80 548 0.195 1,525 0.215 2,073 0.391 1,011 0.205 2,752 0.259 3,763 0.242
Total 13,703 0.057 29,275 0.090 42,978 0.110 16,805 0.065 36,042 0.140 52,847 0.103

 *Prevalence(%): the ratio of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trigeminal neuralgia to the population.

1에서 요약하였다. 전체 분석기간을 통틀어 여성 

환자의 수가 남성 환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2017년의 경우 여성 환자의 수가 36,042명으

로 남성 환자수 16,805명보다 많았다. 이를 전체 인

구수에 대한 환자비율로 나타낸 유병률로 계산하면 

여성의 유병률이 0.14%로 남성 유병률 0.065%보

다 두 배 이상 높다. 연도별 증가에 대한 비교에서 

남성 환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여성 

환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p<.000). 

2017년, 삼차신경통의 우리나라 전체 평생 유

병률(total lifetime prevalence)은 0.15%이다. 연

도별 환자수의 추이(Fig. 1)는 2010년 42,047명에

서 2017년 51,403명으로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

고 있지만, 전체 인구수도 같은 기간 47,990,761명

에서 51,422,507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유병률

은 2010년 0.110%, 2017년 0.103%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7

년 동안 6.7% 증가할 때, 50세 이상의 여성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7,668,368명에서 9,951,132명으로 

23% 증가하였고, 50세 이상 여성의 삼차신경통 환

자수도 18,764명(유병률 0.24%)에서 25,089명(유

병률 0.25%)으로 25% 이상 증가하였다. 

Figure 1. Distribution of the patients with trigeminal neu-
ralgia in Korea between 2010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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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연령5세 구간별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

면, 환자수는 나이가 듦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며, 특히 50세 이후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다(Fig. 2, 3). 여성 55-59세 구간에서 가장 많은 환

자수(6,648명)를 보이며, 75-79세 구간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0.273%)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조

사기간 전반에 걸쳐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p < 

0.005).

Figure 2. Age specific prevalence ratios of trigeminal 

neuralgia patients in Korea.

Figure 3. Distribution of trigeminal neuralgia patients ac-

cording to decades in Korea.

총괄 및 고안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 

제공하고 있는 전산화된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삼차

신경통에 대한 국내 환자의 역학 특성을 조사하였

다. 수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병률의 변화를 추

적하면 향후 발생의 추이와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

료수요를 예측하고, 관련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화 및 여성은 삼차신경통의 주요 위험요인이

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발성 경화증, 가족력, 고혈

압 등을 삼차신경통의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포함

시키지만,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삼차신경통의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을 보호하는 말이집을 손상시

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삼차신경통의 원인 경

로의 일부로 생각된다14,15). 삼차신경통과 관련된 흔

한 합병증에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 등이 있으며, 

이들의 연관성을 입증한 연구자료가 부족함에도 불

구하고, 통증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16,17). 이

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여성에서 삼차신경통의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통

계학적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결과

는 외국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보고되었다. 1945

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에

서 실시된 인구기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늘면

서 삼차신경통 발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여성

일 경우 더 높아졌다. 이 연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은 20대 0.16명에서 55세 8.60명으로 증가

했고, 85세의 경우 25.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한 40년 동안 삼차신경통의 인구 10만 명당 발병

률은 남성 2.5명에 비해 여성 5.7명으로 여성에서 

더 컸다6). Hall 등이 영국에서 1992년부터 2002년

까지 시행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GPRD(General Practice Research Database)에서 

삼차신경통으로 진단된 환자를 확인하여, 남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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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삼차신경통의 위험이 증

가하고,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그 위험이 더 높다

고 보고하였다. 여성에서 발생빈도는 15세에서 29

세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1.3명에서 75세 

이상의 경우 88.4명으로 증가했으며, 15~29세 남

성의 경우 5.5명에서 75세 이상의 남성은 74.2명으

로 증가했다18). MacDonald 등은 영국에서 일 년에  

인구 100,000명당 최소 8명의 발병률이 있다고 하

였으며, 이 또한 과소평가된 것이라 결론 내렸다19). 

이 연구에서 분석한바 우리나라의 삼차신경통 환자

수는 55-59세 구간에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

의 환자가 전체의 67.9%에 달했다.

삼차신경통과 같은 비교적 드문 질환의 역학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삼차신경통과 관련

된 이환율에 대한 역학자료는 드물며,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의 일부 연구들에 국한

될 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지도 못했다. 또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이 없

거나 삼차신경통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에서 조차 

일치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서 다른 유사한 얼굴통증장애와 삼차신경통을 감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구마다 보이는 유

병률의 폭 넓은 편차는 통증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이고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삼차신경

통의 일관성 없는 진단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삼차신경통의 전체 평생 유

병률은 노르웨이의 0.1%에서 독일의 0.3%까지 다

양하게 보고되었다7,8). 이 연구에서 분석한 우리나

라의 20세에서 80세 사이의 삼차신경통의 전체 평

생 유병률은 0.15%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화되어가는 인구를 고려할 때, 

50세 이상의 사람들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삼차신경통에 의한 부작용과 사

회, 경제적 부담을 잘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보다 폭넓은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우

선 이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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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demiology Study of Patients with Trigeminal  
Neuralgia in Korea

Min-Kyu Park, Hyun-Ho Kwak*

Department of Oral Anatomy,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It is well known that trigeminal neuralgia (TN) is more common in women than men and that the risk of 

onset increases with age. However, epidemiological studies for TN in Korea are rare or limit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

tion and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the incidence of TN is highly likely to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valence of age and sex using the data of patients classified as TN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of Korea from 2010 to 2017,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total lifetime prevalence of TN in Korea was 0.15%, which was significantly high-

er in women than men, and the number of women over 50 years of age increased by more than 25% in 2017 

than in 2010. The number of patients grouped by age tended to increase gradually with age, especially showing 

a sharp increase after 50 years of age. The highest number of patients were found in the 55-59 years old group 

of women, and the highest prevalence rate (0.273%) was in the 75-79 years old group of wom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ppropriate treatment strategy and related health care policy should be promptly implemented in 

order to alleviate the side effects and socio-economic burden of TN.

Keywords: Trigeminal Neuralgia, Prevalence, Epidemiology, Korean


